
‘융합형 인재’가 각광받는 요즘, 이런 인재를 길러내는 교과융합 수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집니다. 이 
코너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교과융합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업지도안과 함께 
수업활용을 위한 교사의 조언도 싣습니다.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최선경 교사의 영어기반 융합수업

우리 지역 관광정보센터에
내가 만든 안내책자가?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이하 경북사대부중)의 최선경 영어 교사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며 자연스레 영어 교과의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능력을 기를 수 있
도록 ‘대구소개 리플릿만들기’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최 교사는 중1 영어 4단원 ‘A New 
Neighbor’를 사회·미술·국어 교과와 융합해 수업을 재구성했다.

학생들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17가지 지속가능한발전목표(ESDG, Educ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살펴본 뒤 대구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을 정리한 
후(사회) △해당 내용과 함께 대구의 관광지, 먹거리 등을 소개하는 글을 영어로 작성하고(영어) △
이를 리플릿에 옮겨 적은 뒤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꾸미는 활동을 수행했다(미술). △활동을 마친 
후에는 동료·모둠평가를 실시하고 성찰일지를 작성했다(국어).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영어 
실력과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자신의 주거지역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었다. 경북사대부중 학
생들이 제작한 대구소개 리플릿 일부는 ‘대구 관광정보센터’에 비치됐다.

최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제작한 결과물은 교내에서 공유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 프
로젝트에서 제작된 결과물은 실제 지역사회와 연결돼 활용됐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성취감이 
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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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교사 혼자 해당 수업을 진행했지만, 가능하다면 사회·미술 교사와 합심해 팀티칭을 진행하
는 것을 권장한다. 이 경우 학생들은 한 가지 수행평가를 통해 각 교과의 요소를 보다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업의 참여도를 높이려면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우리
학교는 국제화교육의 일환으로 매년 일본의 한 중학교와 교류하는 행사를 갖는다. 일본 학생들이 
대구만의 역사, 문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대구의 명소를 소개하는 영어 리플릿을 제작해보자며 
관심을 유도했다. 만약 이 수업을 일반화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를 방문할 외 국인 관광객을 위해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고 댓글로 피드백을 받거나, 학교 원어민 교사에
게 평가를 받는 등의 상황을 제시할 수 있겠다. 

학생들이 영어번역 및 리플릿 제작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교사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을 안내하는 한글, 영어 팜플렛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학생들이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
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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